(03:32) 감사합니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언제 오나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10cm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곡은 <아일랜드>라는 제목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시작을 산뜻하게 하고 싶어서
첫 곡으로 해봤고요
뭔가 지금 저희가 약간 섬에 있는 것 같은
지형지물 안에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산뜻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을 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일렉베이스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수용님입니다
저희 카혼과 젬베와 드럼까지 해주시는 이윤혁님입니다
건반의 이요한님입니다
기타의 방인재님입니다
그리고 노래와 기타를 하고 있는 10cm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곡 <마음> 들려드릴게요

(09:00)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 이 노래는 특히 이 버전은
최근에 10cm의 영화관 콘서트에서 들려드렸던 버전인데
이 버전을 만들었을 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10cm가 나오면 이 노래를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곡입니다
하게 되었네요
사실
(웃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방청객 여러분
소리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공연이 있어요
관객의 규모 대비 
박수와 함성이 되게 과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제가 공연을 유독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제가 부탁을 또 드려도 되나요?
해주시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해주시고요
다음 곡에서 제가 노래를 하다가
소리를 질러달라고 하면
할, 할 수 있겠어요?
청중: 네!
지금보다 더 크게도 돼요?
청중: 네!!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 곡 <폰서트> 들려드릴게요

(14:30) 감사합니다
방금 <폰서트> 들려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원수 대비 함성이 과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에서는 사실
부탁 같은 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곡도 “소리질러” 라고 하면 질러주시나요?
청중: 네!!
감사합니다
“소리질러” 라고 제가 반말로 해도 괜찮으시죠?
노래니까
저는 꼭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다음 곡은 
원래는 어쿠스틱 곡은 아닌데
오늘 또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이 노래 어쿠스틱 버전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곡 
<그라데이션> 들려드릴게요

(19:20) 감사합니다
(19:45) 네 <그라데이션>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오늘의 마지막 곡이고요
10cm의 대표 곡 중의 대표 곡
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도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시고요
드디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와서
영광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cm였고, 마지막 곡
<아메리카노>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3:40) 감사합니다
